
미사 시간 안내

사목지표

월요일 
7:30 pm 
화요일
7:00 am
수, 목, 금요일 
9:30 am 
7:30 pm
토요일
9:30 am (매주) 
4:00 pm (초등부)
5:30 pm (중고등부)
7:30 pm (청년부)
주일
7:00 am  
9:00 am 
10:30 am (교중) 
5:30 pm (영어)
7:30 pm 
시티
5:00 pm (주일) 
641 George St Sydney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홈페이지  www.sydneykcc.org   이메일  info@sydneykcc.org  전화번호  8756 3333 (대표번호), 8756 3334  
팩스번호  8756 3335  사제관  8756 3330 (임�요셉�신부), 8756 3332 (노�미카엘�신부), 8756 3331 (이�스테파노�신부), 9558 3498 (홍�야고보�신부) 
수녀원  8756 3336 (이�필로메나�원장수녀, 강�마리안나�수녀, 이�델린다�수녀)  연령회  0430 827 577 (이성복�요셉)  차량봉사  0406 996 531 (이형우�스테파노)

주임신부:
보좌신부:
고해신부:
수녀:

사목회장:

임기선�요셉
노호영�미카엘, 이남웅�스테파노
홍�야고보
이경화�필로메나, 강형숙�마리안나,
이정화�델린다
최병훈�요셉

 2016. 6. 12(다해) / 제98호

한국�순교자와�성�스타니슬라오�성당  Korean Martyrs & St Stanislaus Catholic Church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전화번호  02 8756 3333 

봉헌금

$1,815.55

교무금

$15,769.40

기타

-

미사�참례수

전례성가 / 화답송
전례성가:  입당: 199   봉헌: 512, 216    성체: 506, 501    파견: 31

화답송: 

영성체송: 

주일
봉사

■ 12, 6월  10구역     ■ 19/26, 6월  11구역     ■ 3/10,7월  12구역     ■ 17/24, 7월  1구역      
■ 전례, 커피, 청소  9:00 am, 10:30 am

제 1독서:  2사무   12,7ㄱㄷ-10.13      제 2독서:  갈라   2,16.19-21    복음 :  루카  7,36―8,3<또는 7,36-50>

   연중�제11주일 연중�제11주일

1,707

사무실�업무시간�안내
수, 목, 금: 09:00 - 15:00 / 18:30 - 20:30
토:              09:00 - 12:00 / 15:00 - 21:00
주일:          08:00 - 15:00 / 18:30 - 21:30

 

한국�순교자와�성�스타니슬라오�성당  Korean Martyrs & St Stanislaus Catholic Church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전화번호  02 8756 3333 

맛있는�두부�김치찌개 (성모회)

주님께�청하는�오직�한�가지, 나�그것을�얻고자�하니, 내�한평생, 주님의�집에�사는�것이라네.

 

 

 

 

 

 

공지사항
확대 사목회의
- 날짜: 6월 19일(주일) 교중미사 후 
- 장소: 성당
- 대상: 사목위원, 구역장, 꼬미시움 & 꾸리아 간부 
- 주제: 새가족찾기 운동 오리엔테이션 및 계획 수립

은빛대학 종강 미사
- 일시: 6월 23일(목) 9시30분
- 은빛 올림픽 (미사후)

2016년 한글학교 운동회
- 날짜: 2016년 6월 25일(토)
- 장소: Hume Park
- 시간: 오전 9:30 - 오후 12시30분

예비자 입교식
- 일시: 6월 26일(주일) 교중미사중

구역장/반장 교육
- 일시: 6월 26일(주일) 교중미사후

2016 시드니 청년성서 연수생 모집
<7차 창세기 연수>
주제: "야훼이레" (창세 22,14)
일시: 7월21일(목) 6:30 pm – 7월 24일(주일)
대상: 창세기 그룹 나눔을 마친 청년(선착순 50명)
참가비: $200
문의전화: 김보겸 아가다 0416 760 761
연수장소: Elanora Uniting Venues

<8차 마태오 연수>
주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마태 8,16))
일시: 7월28일(목) 6:30pm – 7월 31일(주일)
대상: 마태오 그룹 나눔을 마친 청년(선착순 25명)
참가비: $200
문의전화: 김선욱 바오로 0411 376 116
연수장소: Mt. Carmel retreat centre, Varroville

접수: 6월 4일 (토) ~ 6월 19일 (주일) 청년미사 후 성당 앞

<연수생 오리엔테이션>
일시 : 7월 2일(토) 청년 미사후 9시 
장소 : 시드니 한인성당(Silverwater)

단체모임
- 6월 12일(주일) 쌍뚜스, 요한회, 안나회, 전례해설단,             
                           울뜨레아
- 6월 18일(토) 꾸리아, 헌화회
- 6월 19일(주일) 글로리아, 독서단, 연령회
- 6월 23일(목) 청소년분과, 성령봉사회, 
- 6월 24일(금) 방송실
- 6월 25일(토) 아미쿠스, 자모회
- 6월 26일(주일) 카나소공동체
           

2016년 초등부 겨울 캠프
- 주제: 예수님의 군대

- 날짜: 7월 8일(금) - 10일(주일)

- 장소: Wedderburn Christian Campsite, NSW

- 인원: 선착순 100명

- 대상: 3학년 - 6학년

- 접수: 6월 4일 - 25일( 매주 토요일)

- 참가비: $120

- 연락처: 정문식 안드레아 0402 152 556

                김주혜 요셉피나 0433 021 533

2017년 달력 광고주 모집
- 내년 달력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sydneykcc.pr@gmail.com으로 메일 주시면 비용과 절차 관련되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신청 기한: 7월 17일(주일) 까지.

주차 안내 봉사팀 구성
- 교우들의 안전을 위해 주차 안내 봉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7월 2일 

부터 봉사팀에서 주차, 정차 안내를 담당하게 됩니다. 교우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다음 주일 차량봉사자 안내
- 다음 주일(6월 19일)  차량 봉사하시는 이태우 아오스딩. 주선규 

프란치스코, 이창석 바오로, 주형근 야고보, 이승준 에드워드 형제님

감사합니다. 안전 운행과 봉사에 대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6월 11일 유아세례 명단

벌써�겨울인가�보다. 한여름�뜨겁게�달구었던�태양은�또�그렇게�식어가며�가을을, 
그리고�겨울을�만들어�가고�있다.

세�놈의�아이들이�우르르�뛰어다니며�내뿜는�달짝지근한�땀냄새와�왁자지껄한 
목소리. 이젠�조금씩�아주�조금씩�익숙해져�간다.

"손은�씻었니? 그만�좀�뛰어다니고�앉아서�정리�좀�해. 놀지만�말고�책�좀�읽어 "

어쩔� 수� 없이� 나도� 꼰대(?)가� 되어� 가나보다. 하지만� 이렇게�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른�후�잠자리에�든�아이들을�보면�아까�그�악동들이�맞나�싶다. 천사가�되어 
쌔근쌔근�자고�있는�아이들의�모습을�보며�나는�나의�아버지를�떠올린다.

한때� 아버지가� 나의� 영웅이었던� 적도� 있었고, 아버지가� 창피했던� 적도� 있었다 
물론� 아버지에게� 무작정� 대들었던� 사춘기� 시절도� 있었다. 그리고� 머리가� 조금 

커져�영장을�받고�군에�입대할�때엔 '아버지와�나'라는�노래가사를�들먹이며�한�통의�편지를�아버지께�드렸던 
적도�있었다.

한�여자의�남편이자�세�아이의�아버지가�되어버린�지금, 아버지께�여쭤보고�싶은�것이�부쩍�많아졌다. 아버지와 
아들의�관계가�아닌�한�가정의�남편이자�아버지라는�입장에서�이야기를�나누고�싶었다.

“말�안해도�내�다�안다. 마이�힘들재. 너무�걱정하지�말거래이” 

딱히� 명확한� 해답을� 원했다기보다� 이런� 위로를� 받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2년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아버지는�더이상�나에게�말씀해주지�않는다.

나에게�또�한�분의�아버지가�계신다. 십육년전에�나와�만난, 아니�내가�세상에�태어나기도�전부터�나를�알고 
계셨던�분. 하느님�아버지.

때론� 그분의� 사랑으로� 행복했었고� 그� 분의� 용서로� 나는� 울었고, 그� 분의� 깊은� 침묵으로� 나는� 평화로웠다. 
하지만�어느�때부터�였을까? 하늘을�향해�원망을�하는�날이�늘어만갔고, 점점�그�분에게서�멀어져가는�내가 
있었다. 힘들고�지쳐�아무것도�할�수�없고, 앞이�보이지�않는�어둠�속에서�한�발자국도�내딛지�못할�때, 나는 
돌아가신�아버지에게�했던�질문을�또�하느님�아버지께�해본다.

몇일간� 밤낮으로� 내린� 비가� 그치고� 바라본� 트와일라잇� 블루의� 겨울� 저녁� 하늘. 제법� 쌀쌀해진� 바람에� 실려 
귓가에�와닿는다. 

“사랑하는�아들아. 나는�너의�모든�것을�알고�있고, 언제나�너의�곁에�있다. 그러니�두려워�하지�말고�한발한발 
앞을�향해�내딛어라”

순간�눈시울이�붉어진다. 그리고�나도�나지막한�목소리를�그�겨울�바람에�실려보낸다. “아버지, 그립습니다. 
그리고�언제나�옳습니다”

그림: 성요셉과�아기예수 (Esteban Murillo 작) 박재현�프란치스코

나의�두�아버지

유아 이름 세례명 유아 이름 세례명

김지유 아멜리아 곽미은 마리아

김하랑 베르나르도 고우주 에피파니오

홍성오 마티아 김지유 로셀리나

안효주 효주아녜스 이서우 에드워드

함시아 클라라 임태범 크리스티안

이수지 엘리자베스 문주호 다미아노

오훈탁 헨리 문지호 율리아노

이유미 클로이 김준희 미카엘

이시우 크리스토퍼 손희연 그레고리아

정우진 율리아노 남 클로이 아나스타시아

곽미린 소피아 총21명



살아�숨쉬는�공동체

연중 제 11 주일   / 루카 7, 36 - 50

질문
“그�발에�입을�맞추고�향유를�부어�발랐다.” (38)
▶  내가� 받았던� 감사의� 선물이나� 표현�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까?
▶  내�인생에�정말�고마운�사람을�소개합시다.

“곧�죄인인�줄�알�터인데.” (39)
▶ 자녀나� 이웃을� 섣부르게� 판단했다가� 나중에� 민망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빚을�탕감해�주었다.” (42)
▶ 빚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까? 그� 빚이� 해결되었을� 때� 심정은 
어떠하였습니까?

“이�여자는�그�많은�죄를�용서받았다. 그래서�큰�사랑을�드러낸 
것이다.”(47)
▶ 큰� 잘못을� 용서받고� 나서� 감사와� 기쁨으로� 더� 잘� 하려고 
노력했던�경험이�있습니까? 

6월�활동�토의
자비의�해�활동�권고사항

육체적�활동 - 굶주린�이에게�먹을�것�주기, 목마른�이에게�마실�것 

주기, 헐벗은�이들에게�입을�것�주기, 낯선�이들을�환대하기, 아픈 

이들을�위로하기, 교도소�방문하기, 장례에�참여하기

영적인�활동 - (신앙을) 의심하는�이들에게�조언해주기, 용서하기, 

신앙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르쳐주기, 죄지은� 이들을 

타이르기, 고통�받는�이들을�위로하기, 참고�견디기, 산�이와�죽은 

이를�위해�기도하기. 

공동체�소식 연중�제11주일연중�제11주일

(5월 30일 -  6월5일)

신립수구분

금주

누계 616

2

$746,300

$1,000

$444,824

$8,970 $230

신립�금액 납부�금액
(개인/가족�신립)

$51,630

기타�납부금액
(단체/익명/감사헌금)

기타:  감사헌금: $175, 익명: $55

대건관 건립기금 신립 현황

국내/해외 전문

(홍익대 서양화과 졸업)

민사� 소송� 업무� � 세� 법� 및� 세무� 소송� 
부동산� 매매� 및� 임대� � 사업� 매매� 및� 관련� 법
개인� 파산� 및� 회사� 청산� � 이혼� 및� 재산� 분할
재산� 및� 사업� 상속� � � 부채� 환수� � � 국제� 공증

홍진희(이보) 변호사 Lawyer & Public Notary 

LLM.MTax.LLB.BBus

(02) 9874 9987
302, 160 Rowe St Eastwood NSW 2122

(02) 9874 5867
302, 160 Rowe St Eastwood NSW 2122

회계� 및� 세무� 업무
회사� 및� 신탁� 설립
장부� 기장� 업무
�S�e�l�f� �M�a�n�a�g�e�d� �S�u�p�e�r� �F�u�n�d

홍혜영(오틸리아) 회계사

절세� 계획
세금� 감사� 대행
사업� 계획서� 작성

11A Linden Grove, Ermington T.7900 7435
이지영 젤뚜르다 0412 074 885

신앙생활을�하면서�신자들은�많은�활동들을�합니다. 거기에는�신앙인 
각자의� 삶도� 있을� 것이고� 봉사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단체 
활동들도� 있을� 텐데요. 신심� 단체� 안에서의� 활동도� 거기에� 포함 
됩니다. 가끔� 보면� 신앙과� 신심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보다� 신심이� 더� 중요시�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신앙과� 신심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알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돈독히�해�나가야�할�것입니다.

신앙과�신심의�차이는�무엇을�믿는지에�따라서�알아�볼�수�있습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의무� 사항�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앙인이� 믿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미사� 때� 바치는� 사도신경에 
나와�있는�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공적으로� 계시해주신� 것들을 
믿고� 신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심은� 신앙인들의�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신심(Devotion)은�우리�신앙이�더욱�올바르고�굳건해 
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신심의� 대상은� 그래서� 사적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적� 계시는� 공적� 계시와는� 다르게 
교회로부터� 공인된�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로부터� 공인� 되지� 않은 
신심의�예로�나주�율리아�성모�공경이�있습니다.

공적으로�승인된�신심은�당연히�성모�신심이라든지�예수�성심�신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꾸르실료나� 레지오� 마리애� 등은 
신심�행위에�들어가게�되는�것입니다. 곧�이�신심�행위는�우리�신앙에 
도움이�되는것이지�신앙�자체는�아닙니다.

간단히� 신앙과� 신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신앙하는 
내용을�더욱�중요시�여기며�신심�행위도�열심히�해�나가는�신앙인이 
되었으면�합니다.

가톨릭 상식 - 

이남웅�스테파노�신부

가톨릭 상식 - 신앙과 신심의 차이 묵상의�씨앗 - 공감하는�공동체

그림을�보며�묵상한�내용�또는�떠오른�느낌을�보내주세요. 
사무실에 “홍보분과�앞” 또는 sydneykcc.pr@gmail.com

(그림: 남보나�보나�수녀님, 캘리그라피: 김윤희�젬마�수녀님 作)

좋은책 - 그림이�있는�성경 1-3 (화가�김옥순�수녀)

어린�시절에�감동�깊게�읽은�책은�어른이�된�후에도�그�내용이나�그림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어린� 시절을� 채우느냐에� 따라 
자기만의�삶의�방식과�미래를�결정하는�데�중요한�동기와�밑거름이�됩니다. 
물질�제일주의와�폭력적이고�감각적인�것을�추구하는�요즘의�가치가�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을� 물들여� 왜곡시키지� 않도록� 아름답고� 좋은� 책을 
선별하여�선물하는�것은�교회와�부모의�의무이자�권리입니다.

성경�교육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습니다. 그러나�성경의 
방대한� 내용을� 쉽고� 흥미진진하게� 전해� 준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림이� 있는� 성경」은� 지금까지� 출간된� 어떤� 성경보다� 알차고� 아름다운 
책으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읽어도� 손색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성경을�알아듣기�쉽도록�재미있게�풀어�놓은�이야기와, 내용을�돕는�그림, 
당시의� 생활을� 그려볼� 수� 있는� 사진과� 지도� 자료, 특히� 정태현� 신부님의 
성경� 풀이가� 매우� 훌륭합니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지성과 
감성, 그리고�영성의�양식이�되리라�믿으며�이�좋은�책을�적극�추천합니다.
- 천주교�서울대교구�청소년담당�김운회�주교

성모회�야유회

타스마니아�공소�방문

4일(토) 성모회� 야유회가� 있었다. 세찬� 비와� 강풍� 속에서 
걱정하며� 출발했지만, Gosford Leagues Club에서의� 맛있는 
점심� 식사� 후� 해변� 카페에서� 차� 한잔할� 수� 있는� 여유와� 날씨를 
주님께서� 선물해� 주셨다. 평소� 한결같이� 봉사하는� 이들을� 위해 
성모님께서�각별히�보살핌을�간청해�주셨음이�틀림없다.

5일(주일) 주임신부님의� 타스마니아� 공소� 방문이� 있었다. 이날 
폭우� 관계로� 비행기가� 지연되어� 신자들은 1시간 30분을 
기다리다가�미사를�해야�했다. 미사�후�교우들은�각자�준비해온 
음식을� 나누며� 친교를� 다졌다. 이날� 친교시간에 Sandy Bay 
Parish 본당�주임신부 (Fr Brian Nichols) 도�함께�하였다. 

주일�시간제�주차�금지�안내
성전 입구 (Carnarvon St) 시간제 

주차금지 표지판을 유념하시고 토, 일 

오전 6시-오후 2시에  4대분 주차 

공간에는 주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동안은 승하차만 허용됩니다. 

신자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